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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이상록

전화 041 660 4328 / 팩스 041 660 4329

보 도 자 료
2020. 8. 3.(월)

제  목
한국서부발전(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 2020. 8. 3.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금일(2020. 8. 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2018. 12. 11.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및 원·하청 각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

 

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별첨 피고인 명단 참조)

- 원청 : 한국서부발전㈜(원청 법인), A○○(62세, 원청 대표이사) 등 10명

　 - 하청 : ㄱ기술㈜(하청 법인), J○○(67세, 하청 대표이사)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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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 [피고인 A○○∼N○○ 등 14명] 2018. 12. 11.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

본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여 벨트 및 아이들러

(롤러)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C○○, J○○, K○○] 2018. 12. 11.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A○○, B○○, C○○] 2018. 12. 11.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에서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ㄱ기술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C○○, K○○] 2018. 12. 11.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9, 10호기를 가동함으로써【산업

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ㄱ기술(주)] 2018. 12. 11.경 한국서부발전㈜ 태안

발전본부에서 사용인들인 A○○, B○○, C○○, J○○, K○○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위반】

Ⅱ 수사 경과

’19. 1. 8. 고소·고발장 접수 및 태안서·노동청 지휘   

’19. 11. 22./12. 6. 태안서 및 서산노동청 사건 송치

’20. 1. ~ 6. 피고인 및 참고인 등 소환 조사 등 보완수사

’20. 6. 12.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등 압수수색

’20. 6. 12. ~ 7. 31. 압수물 분석 및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

’20. 8. 3. 피고인 1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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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사 의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여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

특히, 원·하청의 대표이사들이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안전사고의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

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규명하여 기소

Ⅳ 향후 계획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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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피고인 명단

소속 순번 피고인 직급 처리결과

원청

1 A○○(남, 62세) 대표이사 불구속 구공판

2 B○○(남, 61세) 본사 
기술안전본부장

불구속 구공판

3 C○○(남, 59세) 태안발전본부장 불구속 구공판

4 D○○(남, 58세)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불구속 구공판

5 E○○(남, 56세)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불구속 구공판

6 F○○(남, 48세)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차장

불구속 구공판

7 G○○(남, 59세)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불구속 구공판

8 H○○(남, 56세)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차장

불구속 구공판

9 I○○(남, 56세) 태안발전본부
계전과 차장

불구속 구공판

10 한국서부발전(주) 법인 사업주 불구속 구공판

하청

1 J○○(남, 67세) 대표이사 불구속 구공판

2 K○○(남, 68세) 태안사업소장 불구속 구공판

3 L○○(남, 65세)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불구속 구공판

4 M○○(남, 65세)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불구속 구공판

5 N○○(남, 66세)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불구속 구공판

6 ㄱ기술(주) 법인 사업주 불구속 구공판


